
제일모직, CMP 특허분쟁 미국에승소
서울고법, 미국 Cabot 소송 기각 … 특허 무효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

제일모직은 미국 Cabot Microelectronics와 국내에서 진행한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특허 관련 항소심

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09년 12월 “제일모직의 CMP는 반도체 기판 제조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Slurry)는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재료로 반도체

고집적화의 핵심소재 기술로 꼽힌다.

현재 세계시장은 Cabot Microelectronics와 일본 Hitachi 등이 선점하고 있으며, 제일모직은 2003년에 삼성전

자를 통해 시장에 진출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허무효 2심 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

다”며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bot Microelectronics는 2007년 7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CMP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서 시작됐다.

이에 제일모직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2008년 8월 1심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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